烏合之卒(오합지졸)의 미학

하 훈(에드몬톤 교민)

우리는 매주 한번씩 자신의 자화상(?)을 보게 된다. 모든 지면 공간이 돈으로 보인다는 주간한국 발행인은 몇 달 전부터 그 값 비싼 일면 하단에 烏合之卒(오합지졸)이란 ‘문구광고’를 내고 있다.

백과사전에는 “오합지중[烏合之衆]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무리. 질서 없이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군중을 뜻한다. 또는 제각기 보잘 것 없는 수 많은 사람. 
① 규율도 통일성도 없는 군중. 
② 갑자기 모인 훈련 없는 군세(軍勢).라고 쓰고, 다음과 같이 고사를 소개하고 있다.

전한(前漢) 말, 대사마(大司馬)인 왕망(王莽)은 평제(平帝)를 시해하고 나이 어린 영을 세워 새 황제로 삼았으나 3년 후 영을 폐하고 스스로 제위에 올라 국호를 신(新)이라 일컬었다. 
 그러나 잦은 정변과 실정으로 말미암아 각지에 도둑 떼가 들끓었다. 이처럼 천하가 혼란에 빠지자 유수(劉秀:후한의 시조)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왕망(王莽) 일당을 주벌하고 경제(景帝)의 후손인 유현(劉玄)을 황제로 옹립했다(23년). 
 이에 천하는 다시 한(漢)나라로 돌아갔다. 대사마가 된 유수가 이듬해 성제(成帝)의 아들 유자여(劉子輿)를 자처하며 황제를 참칭하는 왕랑(王郞)을 토벌하러 나서자, 상곡(上谷)태수 경황(耿況)은 즉시 아들인 경감(耿龕)에게 군사를 주어 평소부터 흠모하던 유수의 토벌군에 들어 갔다. 
 그런데 유수의 본진을 향해 행군하던 경감의 군사는 손창(孫倉)과 위포(衛包)가 갑자기 행군을 거부하는 바람에 잠시 동요가 있었다. 
"유자여는 한왕조(漢王朝)의 정통인 성제의 아들이라고 하오. 그런 사람을 두고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오?" 
 격노한 경감(耿龕)은 두 사람을 끌어낸 뒤 칼을 빼들고 말했다. 
"왕랑은 도둑일 뿐이다. 그런 놈이 황자를 사칭하며 난을 일으키고 있지만, 내가 장안(長安:陝西省 西安)의 정예군과 합세해서 들이치면 그까짓 '오합지졸(烏合之卒)'은 마른 나뭇가지 보다 쉽게 꺾일 것이다. 
지금 너희가 사리를 모르고 도둑과 한 패가 됐다간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리라." 
"우리가 돌격 기병대를 일으켜서 오합지중(烏合之衆)을 치는 것은 썩은 고목을 꺾고 썩은 것을 깎음과 같을 뿐이다." 
 그날 밤, 그들은 왕랑에게로 도망치고 말았지만 경감(耿龕)은 뒤쫓지 않았다. 
 서둘러 유수의 토벌군에 합류한 경감(耿龕)은 많은 무공을 세우고 마침내 건위대장군이 되었다. 
烏 까마귀 오. 合 합할 합. 之 갈 지(…의). 卒 군사 졸, 衆 무리 중. 
[동의어] 오합지중(烏合之衆) 
[유사어] 와합지중(瓦含之衆) 
[출전] '後漢書' 耿龕傳
또 어중이 떠중이는 '여러 방면에서 모인 여러 종류의, 어중간하고 시원치 못한, 그저 그런 사람들'을 얕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사투리로는 어중잡이, 어중잽이라고 합니다. 한자성어 오합지졸(烏合之卒)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영사전에는 오합지졸 烏合之卒 (an undisciplined) mob; a disorderly crowd; rabble; 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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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agtag and bobtail [집합적] 사회의 찌꺼기, 하층민; 부랑자; 오합지졸
국어사전에는 오합지졸(烏合之卒)[―찌―][명사] [까마귀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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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사전에는 烏合之卒(오합지졸)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무리라는 뜻으로, 질서(秩序)없이 어중이떠중이가 모인 군중을 뜻한다, 또는 제각기 보잘 것 없는 수많은 사람
중국어사전은 오합지졸[烏合之卒][명]  乌合之众 [wū hé zhī zhòng] 2. 群龙无首 [qún lóng wú shǒu] 이라 표현하고 있고,
유행어, 신조어사전에는 오합지졸이 “50대를 다 모아 놓으면, 별볼일 없는 졸(卒)이라는 자조섞인 뜻”이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오합지졸은 당나라군대라는 표현과 유사한 뜻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일전쟁당시 일본군이 중국군을 비하하기 위해 쓰던 표현이었답니다.(기강도 업고 전투의지도 없다는 뜻에서요) 그것이 해방된 후 국군에서도 쓰이게 된 겁니다. 아시겠지만 해방 후 우리 군의 장교들 중에 상당수는 읿본군 장교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일본군 문화가 우리 군에 옮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여기까지 사전적 의미에서 ‘오합지졸’을 풀이해 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이 말이 쓰일 수 있슴을 알 수 있다. 즉,

1. 질서없이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군중을 뜻한다. 또는 제각기 보잘 것 없는 수 많은 사람.

2. 50대를 다 모아 놓으면, 별볼일 없는 졸(卒)
3. 기강도 없고 전투의지도 없는 중국군

그럼 이 주간한국의 발행인은 누구를 겨냥하고 왜 이 ‘문자광고’를 내는 것일까?

첫번째 뜻이라면, 이 알버타의 한인들인가? 본인이 ‘알버타 최고의 XX’ 라고 표현하니 그 주간지를 보는 알버타 2만여 어중이 떠중이 한인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뜻이라면, 이 한인사회를 움직이는 50대 단체장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한인회장단 실협회장단 등 거의 모든 단체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이 사회 그리고 자신이 광고로 밥벌이를 하는 이 사회를 자신만이 백조인 양 아름다운 자신만의 도안으로 조그만 광고를 내고 이를 보며 어두운 방안에서 슬쩍 슬쩍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지을 그를 생각하면 한편 가엾은 생각도 있다.

그럼 그렇게 까마귀처럼 규율 없이 움직이는 이 사회를 떠나 백조들이 사는 곳으로 이동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그 곳이 한국이라면 거기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여기서 이런 짓거리를 하며 여기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백조인 양 자신을 나타내려 하는가? 

우리는 그에게 공개적으로 그 의미를 묻고자 한다. 만약 그에게 이런 광고를 할 이유가 있다면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났으니 그 의미를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작금의 한인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개인적인 화풀이로 그렇게 한다면 더더욱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의 지면이 법에 규정된 저작권의 지면이라 한다면 그 의미를 구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그가 주간한국이 언론의 반열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삼강오륜의 한 사자성어를 그 자리에 넣어 몽매한 까마귀 같은 알버타의 2만여 한인들을 계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가 어떠한 것이라도 해명하기를 바라지만, 그 해명이 무엇이라도 이해하고 용서 할 수 없음을 이미 짐작하고 있다. 부디 이러한 ‘억측’을 하지 않도록 확실한 해명을 바란다.

만약 그 해명이나 설명이 상식에 벗어 날 경우 2만여 알버타 한인사회가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 밝혀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하지만 주간한국의 지면을 통해 烏合之卒(오합지졸) ‘문자광고’에 대한 그의 미학적인 해명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